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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또다시 정전 “가동중단”
5월6일 오전 No.3 공장 변압기 이상 … 전력 공급체계 재점검 필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5월3일 대규모 정전에 이어 5월6일 또 정전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여천NCC에 따르면, 5월6일 오전 11시36분경 여천NCC No.3 공장의 변압기 이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사고가 발생해 No.3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여천NCC 관계자는 “5월3일 발생한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5월5일부터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No.3 공장이 5월6일 오전 갑작스런 정전으로 가동이 다시 중단됐다”며 “현재로서는 변압기 이상이 정전 원인

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변압기는 여천NCC가 1988년 No.3 공장을 준공할 때 설치했으며, 2009년 교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변압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5월3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현재 No.1 공장과 No.2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천NCC는 설상가상으로 

5월6일 사고까지 발생해 정전 피해규모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천NCC 관계자는 “No.1 공장은 5월7일경, No.2 공장은 5월8일경 각각 정상 가동될 예정이며 No.3 공장은 

변압기 이상 원인을 조사한 후 재가동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월3일 발생한 정전 여파로 변압기 이상이 발생했는지도 조사중”이라며 “변압기를 공급한 효성중공업에 

정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3일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기로 한 정부는 정전사고를 

계기로 여수산업단지의 전력공급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한전은 여수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선 복선화 사업을 서두르고, 입주기업들은 

일부 노후화한 설비를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 관계자는 “조성된 지 40년이 된 여수산업단지는 사고를 통해 전력공급 체계 뿐만 아니라 화재

와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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